
1.성찬예배
다음 주일 예배는 성찬예배로 드려집니다. 

2. Youth 연합수련회를 위한 빈병 도네이션     
다니엘목장에서 수련회를 위한 ‘빈병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26일) 교회로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Youth 연합수련회 신청서 접수     
◾6월 29일(수)-7월 1일(금) 2박 3일 / Squamish 꿈의 궁전

◾주제 : 하나님과 함께(With God)

◾참여교회 : 나무십자가교회, 세계를 품은교회, 주 승리교회

◾참가신청 및 문의 : 김상훈목사(778-886-4596)

▶교우소식
◾금주다과 : Potluck(야외예배) / 다음주 다과 : 신형섭학생(범사감사)

◾출타 : 최자은집사(손준용), 이다은학생(6.23-) - 한국방문

◾방문 : 이영휘집사님 (김민선, 김지연집사 친정어머니).

▶지역소식
◾청년 KOSTA 6월 23-25일, "복음으로 살라", 밴쿠버순복음교회

▶6월 목회일정
◾성찬예배(6.26) ◾Youth 수련회(6.29-7.1 수-금. Squam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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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유영식 박선아 유지인 7월 타티아나 

공동기도제목123기도와 새벽기도 등을 통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안에서성도가하나되는 나무십자가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를 위해 김경이성도, 이유찬학생 가정의비전과기도제목을위해

새벽기도회 
매일(화-토) 6:00

QTzine 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 서 학 당 
신구약성경개관반 – 수 오후 1시 
확신과 성숙반 – 연중 계속진행

2016년 목장나눔
10차 6월 12일 ~ 6월 25일

04-25                2016. 6. 19.

전교인 야외예배
  1부 09:00 2부 14:00  

        인도 : 정병완목사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찬 송 ………… 2 1 8 장 ( 통 3 6 9 )

회 중 기 도 …………
(1부) 정동진집사

(2부) 최자은집사

교 회 소 식 ………… 인 도 자

특 별 찬 양 ………… 다 니 엘 목 장

성 경 ………… 시 편  1 3 3 : 1 - 3

말 씀 ………… 정 병 완 목 사

성 도 가  하 나  되 는  교 회    

공 동 기 도 ………… 다 같 이

마 침 찬 송 ………… 주 안에 기쁨 있네

축    도 ………… 정 병 완 목 사

            [ 성도의 교제 ]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00

경 배 와 찬 양 ………… 다 같 이 

말 씀 ………… 정 병 완 목 사

합 심 기 도 ………… 다 같 이  



▪찬송가 218장 

1절.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2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맘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성경말씀 : 시편 133:1-3

1.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2.It is like precious oil poured on the head, running down on the 

beard, running down on Aaron's beard, down upon the collar of 

his robes. 3.It is as if the dew of Hermon were falling on Mount 

Zion. For there the LORD bestows his blessing, even life 

forevermore.

▪마침찬양 :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 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세상의’ 소금과 빛

성경말씀 : 마태복음 5:13-16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소금 통 안에 갇힌 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등경 아래 놓인 

등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과 빛이 필요한 곳은 이 땅이지 천국이 아

닙니다. 

소금은 음식 전체에 고루 퍼질 때 그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합니다. 아주 

조금만 뿌려도 효과가 커서 한 그릇 전체의 맛을 냅니다. 바닷물이 짠맛을 내

는 것은 약 3%의 염분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서 작은 촛불 하나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등경 위에 제대로 

놓이면 넓은 방을 밝게 비춰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세상이 이렇게 거대한데, 나 같이 작고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당신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세상이라는 

바다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등경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

니다. 등경 아래에서 에너지를 축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집안 모든 사람

이 환히 볼 수 있도록 타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3%의 염분처럼, 작은 등불

처럼, 비록 소수이지만 참된 제자들이 세상으로 흘러가 사회 구석구석에서 선

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어떠합니까? 스스로 너무 미미하다고 자괴감 속에 빠져 있지

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고, 나의 

작은 순종과 믿음을 통해 세상을 뒤흔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주님은 

소금처럼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자기를 녹여 죽음의 부패

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막아주셨습니다. 등불이 되어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

를 밝게 비춰주셨습니다. 양초처럼 자신을 태워 우리로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

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살라 하십니다.

기도

“주님, 저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한 주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

에서 소금으로 빚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 

 읽는 Q.T는 Young2080에서 발간하는 Q.T Zine에서 인용합니다.


